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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   영

     '음악가가 되려면 먼저 재주가 있어야 하고 또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평범한 이야기입

니까? 그러나 여기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리 평범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주가 있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즉 사람은 좋은 재주와 좋지 못한 재주를 모두 가지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은 자기의 재주를 옳은 방향으로 발휘시킨 결과이며 지금까지 실패한 사람

은 자기의 재주를 좋지 못한 방향으로 발휘시킨 까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재주를 과대평가하

거나 반대로 과소평가 하지나 않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한없는 재주를 허락하셨고 또

한 앞으로도 계속하여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도 실패도 안 한 사람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이는 도대체가 노력을 안 해 본 사람이

니까 자기 자신의 재주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흔히 다른 사람의 재주와 비교하

여 자신의 재주를 저울질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것 역시 소용없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주를 옳은 방향으로 발휘 시켜 성공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자

기의 재주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자기의 재주를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묵묵히 노력을 계속

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는 자신의 재주를 너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

면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나는 이 세 가지 중 둘째 길을 택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것만이 틀림없는 길입니

다. 프랑스가 나은 현대 작곡가로서 기재奇才라는 평을 받는 <자크 이베르>(Jacques Ibert, 1890〜1962)는 다

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작품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靈感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그가 말한 영감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신앙이며 또 하나는 재주로 … 하나님께

서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재주를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노력과 재주와 신앙— 이 세 

가지는 음악가가 되려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기본 조건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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